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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ㅁㅁ의 성추행 및 성희롱 신고(‘18.3.7. ㅇㅇㅇ, 전문임기제 ㅁ급)에 대한 조
사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

□ 관련자 인적사항

  ❍(가해자) ㅁㅁㅁ

  ❍(피해자) ㅇㅇㅇ

□ 조사결과

① 서울출장시 성추행․성희롱관련

 ❍ (술자리 횟수/계산) 카드 내역 및 진술 일치로 3차까지 술자리는 사실

 ❍ (호텔예약, 성희롱 발언, 택시 강제탑승․손 잡은 행위 /호텔내 행위)

- ㅁㅁㅁ는 부인하고, 진술이 엇갈리나, 일부 증거자료 ㅇㅇㅇ의 진술의 일관성․
구체성을 고려할 때, ㅇㅇㅇ의 진술이 신뢰도가 높음.

❍ (복무규정 위반) ㅁㅁㅁ는 하루 출장계획임에도, 여직원과 함께 

자정을 넘겨 3차까지 술자리를 하고, 술에 취해 ***호텔(**동 소재)

에서 호텔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 및 흐트러진 말과 비틀거리는 행동

을 여직원에게 보여준 점, 연가 등 복무 처리 없이 다음날 11:43 ㅇㅇ

ㅇㅇ역에 도착하고 오후에 출근

❍ (성폭력/성희롱) ㅁㅁㅁ가 사실을 부인하고, 진술이 상이하고 증거가 

없지만, 국가인권위원회 자료* 및 대법원 판례**를 고려시,

- ㅇㅇㅇ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성․일관성이 높아 신뢰성․타당성이 

높은 점,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점을 감안할 때, ㅁㅁㅁ가 

한 일부 행위는 성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* 진술이 엇갈릴 경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, 간접증거
(직원에게 상담 등)도 사실인정의 근거로 보는 점

**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
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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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손 잡은 행위) 택시에서 손을 잡은 이후에 다른 신체 부위로 접촉이

이어지지 않았지만 성추행으로 판단됨.(피해자는 수사의뢰를 원하지 않음)

② (기타 성희롱 발언 등) ㅁㅁㅁ는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고, 당사자

간 진술이 엇갈리나,

 ❍ 일부 간접 증거 자료(비서와 카카오톡), 약 2년간의 걸친 성희롱 발언에 대해 

구체적으로 진술, 피해자 감정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시 성희롱으로 판단됨.

□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

 ❍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*, 「복무규정」 위반 

등으로 ‘중징계’요청

※ (품위유지의무 위반 종류) 성폭력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, 미성년자

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), 그 밖의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기타로 구분


